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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12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｢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｣
관련 부처협의 결과를 존중함

(12.2일자 디지털타임스 ｢여야합의로 소위 문턱 넘은 ‘반도체 특별

법’ 본회의 통과 임박」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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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｢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

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

□ 기재부는 전략기술 개발사업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·

면제받는 조항에 대해 “｢국가재정법｣ 체계를 흔들 수 있다”며 반대

□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은 “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는 것이 어렵기

때문에 최소한 첨단전략산업은 별도의 예타 면제 채널을 추가하는

것이지, 예타 면제를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”라며, “예타가

지연되어 정부 전략산업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”고 주장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

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기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

□ 산업부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｢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

보호에 관란 특별조치법｣ 관련 그간의 부처협의 결과를 존중함

※ 문의: 산업정책과 윤성혁 과장(044-203-4210) / 박성수 사무관(4214)


